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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호타이어, 파업 돌입 생산차질 불가피
6월6일부터 광주․곡성공장 4000여명 총파업 … 임금 10.4% 인상 주장

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6월6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.

금호타이어 노조는 회사 측과 12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6월6일 오전 6시30분부터 

광주와 곡성공장 4000여명 조합원이 총파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.

노조는 임금 10.4%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3.5% 인상으로 맞서고 있고 75개 단체협상안 중 8개만 

합의한 상태이다.

5월27일 73.3%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던 노조는 6월1일부터는 4시간 부분파업을 벌여왔다.

노조는 6일 오후 6시 광주공장에서 조합원 3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파업 출정식을 가졌다.

노조원들은 <총파업 선언문>을 통해 “사측이 경영권, 인사권, 근로기준법 운운하며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

무시하고 있다”며 “저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,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정당한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총

파업을 선언한다”고 밝혔다.

이에 따라 금호타이어 광주와 곡성공장은 가동이 전면 중단돼 생산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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